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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첫눈>(2007)과 <고스트>(2010)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에 의해 공동 제작된 초국적 로맨스 

작품들의 내러티브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동제작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유한 생산주체들은 자국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문화소비자들에게 공감

을 얻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진 작품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국의 생산주체들은 ‘문화적 할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초국적 로맨스 영화제작에 있어서 주요 ‘문화적 할인 요인’이라면 민족주의이다. 역사문제나 국경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시시각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국 관객들이 자칫 민족주

의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즉 초국적 캐릭터들의 사적인 스토리를 

공적인 스토리, 즉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은유로 확대 해석한다거나 자국배우와 타국배우의 주도권 경

쟁 등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양국관객들의 불쾌감이나 사회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동제작주체들에게 있어 우선적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두 작품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공동제작주체들이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촉발되는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그 산업적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 중심어 :∣문화적 할인∣문화 투명성∣국제공동제작∣초국적 로맨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narrative strategy of co-produced transnational romance 

films, <Virgin Snow>(2007) and <Ghost: In your arms again>(2010). These films were produced 

during the heyday of Korean wave, the phenomenon Korean popular culture enjoys overseas 

fandom. Coupling Korean male star with Japanese female star, and dramatizing their romance, 

the industries attempted to attract the nations' cultural consumers. International co-produc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mode of production strategic enough to penetrate into neighboring 

nations. One of the major benefits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 is to cope with 'cultural 

discount' between nations. Since producers and directo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can 

participate in the creative process and share ideas, they can devise quite strategic form and 

content to please culturally heterogeneous consumers. Korea and Japan have long been in 

socio-political conflict, which makes it crucial for these films' cultural producers not to stir 

spectators' nationalism. In other words, these films' cultural producers had to develop a narrative 

strategy not to analogize nations' political reality.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analyze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se films, and to specify narrative strategy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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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본에서는 일본의 ‘미야자키 아오이’와, 한국의 남

자배우가 주연한 20대를 타겟으로 한 멜로 영화이며 

‘일본영화’로 포지셔닝되기를 바랐다. 반대로 한국에서

는 한국의 ‘이준기’와 일본여배우가 주연한 20대를 타겟

으로 한 멜로 영화이며, ‘한국영화’로 포지셔닝되기를 

바랐다. (Kobiz 공동제작 사례 중 <첫눈> 제작사 다인 

필름 김형준 대표 인터뷰 인용).”

“파라마운트가 <사랑과 영혼>을 리메이크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파라마운트 재팬 측에서 CJ에 공동으

로 제작, 파이낸싱을 할 것과 한국 배우가 참여하면 좋

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 배우를 참여시키려다 보니 

드라마의 설정도 바뀌었다. (Kobiz 공동제작 사례 중 

<고스트> 제작사 CJ 엔터테인먼트 서현동 해외기획팀

장 인용).”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확대되고 영화제작

의 권역별 경계 역시 날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국제공동제작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관행으

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는 

타국의 배우를 출연시킨다거나 제작비만을 투자한다는 

식의 합작형태로 공동제작이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다

면, 최근에는 작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촬영 및 투자

에 이르기까지 파트너국가의 생산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의 공동제작관행이 주요 제작관습의 하

나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공동제작이 이렇듯이 제작과

정 전반에 걸쳐서 치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로 ‘초국적 로맨스 영화’의 

등장을 거론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캐릭터와 타

국 국적의 캐릭터가 출연하여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가 

중심적 모티프인 상업영화들이 국제공동제작방식을 통

해 종종 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국제공동제작방식으로 완성된 

초국적 로맨스 상업영화들의 내러티브 전략에 대한 관

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사’로 대변되는 한일 관계

의 긴장감은 시시각각 들려오는 재특회의 활동과 혐한 

시위, 아베의 국수주의적 정책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양국 국민의 정서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동북공정이나 

불법 조업은 물론 “항한류(抗韩流)[1]” 등으로 대변되

는 민간차원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의 정

서도 역시 예민해지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한중일의 

현실관계를 감안해볼 때, 과연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

과 중 국 등의 초국적 커플의 사랑을 어떻게 재현시켜

야 양국의 관객들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국적이나 인종, 언어 등의 사회문화적 카테고리가 

상이한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문화

적 할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공동제작방식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라면 ‘문화

적 할인(cultural discount)’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

다는 것이다[2]. 문화적 할인이란 문화상품의 가치가 국

경을 넘을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문화생산국

가와 문화소비국가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수준, 종교, 

언어 등이 다를 경우 수출된 영화나 드라마의 소구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 만약 해외시장진

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동제작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

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유한 생산주체들이 자

국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문화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

진 작품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화 

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주장

이다. 한일 또는 한중 초국적 로맨스 영화제작에 있어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문화적 할인 요인’이라고 한

다면 민족주의(nationalism)이다[3]. 역사문제나 국경문

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인 만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관객들이 자칫 민족주

의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이다. 즉 초국적 캐릭터들의 사적인 스토리를 공적인 

스토리, 즉 한국인과 일본인이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

가적 은유(national allegory)로 확대 해석한다거나 자

국배우와 타국배우의 주도권 경쟁 등으로 해석할 소지

가 다분한 만큼, 이로 인한 양국관객들의 불쾌감이나 

사회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동제작주체들

에게 있어 우선적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동 제작된 초국적 로맨스 상업영화들이 민족주의

적 정서에서 촉발될 수 있을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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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어떠한 내러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된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사례조

사로 ‘한일 초국적 로맨스’ 작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일 관계’라고 하면 예컨대 ‘한중 관계’에 비해서 여전

히 첨예한 갈등이 연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

본의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를 입증하듯이, 한

일 공동제작의 경우 초국적 로맨스 모티프를 차용한 영

화는 <첫눈>(2007)과 <고스트>(2010) 등 두 편에 불과

하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주체들에 의해 제작된 초국적 

로맨스 작품들의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고 그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기대하고 있

다. 

첫 번째로, ‘한일 ’또는 ‘한중’ 등의 초국적 로맨스 모

티프가 공동제작 협력국가나 권역별로 어떠한 양상으

로 전개되는지를 비교평가해볼 수 있는 선행연구의 일

환이라는 점이다. 한일 공동제작역사에서 초국적 로맨

스 상업영화는 상업적 호소력을 상실했지만 한중 공동

제작의 경우 중심적 모티프로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

다. 즉 <호우시절>(2009), <만추>(2011)와 같은 작품

들을 위시로 현재 개봉을 앞둔 <제3의 사랑>(송승헌, 

유역비)과 <연애의 발동: 상해여자, 부산남자>(지진희, 

진의함)에 이르기까지 한중 초국적 로맨스 영화는 여전

히 제작되고 있다. 한일 초국적 로맨스 영화들이 ‘문화

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내러티브 전략을 구

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규명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초국적 로맨스 모티프의 공동제작 협력국가나 권역별 

전개양상을 비교하고 전략적 역량을 가늠하는 연구가 

촉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공동제작 작품들의 내러티브 구조에 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 공동제작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들의 대다수는 공동제작 현황이나 지원정책의 분석, 또

는 산업 전망 예측 등에 치우치고 있다1. 작품들의 내러

1 제작현황이나 전망을 분석하는 자료는 2000년대 이후 주로 영화진흥

위원회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연구, 2001; 아

시아 공동제작 현황과 발전방안, 2002; 국제공동제작영화 사례집, 

2004; 국제공동제작 실무 지침서, 2006(이상 영진위); 한국영화제작

의 국제화 사례연구집, 2008(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나 김미현(2009, 

2010), 김은주(2013)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티브 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동제작에 대한 사례연구나 

수용형태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개괄적으로 다뤄져 

왔다. 학자들은 고대 중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제작된 

한중 공동제작, 한중일 공동제작 작품들인 <무극>(2005), 

<칠검>(2005), <묵공>(2006), <중천>(2006) 등 블록버

스터 급 영화의 흥행성패를 분석2하였다. 또는 <무극>, 

<묵공>, <삼국지: 용의 부활>(2008) 그리고 <집결

호>(2007)와 같은 공동제작영화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한국관객들이 국가주의적 해석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왔다[4]. 이렇듯 선행연구들의 

대다수가 주로 중화권 지역에 편향됨으로써 역사적 배

경에 기반을 둔 서사영화(epic)와 같은 특정 소재와 형

식만이 부각되게 되었다. 반면에 초국적 로맨스 영화와 

같은 작품들은 학계나 산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끌지 못

하였다. 국제공동제작영화들이 어떠한 소재나 형식으

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통합적 시각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II. 본 론 

1. 연구대상
1.1 공동제작의 정의
본 연구는 한일 공동제작으로 완성된 두 편의 상업영

화인 <첫눈>과 <고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내러

티브 분석에 앞서 두 편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 국제 공동제작(international co-production)이

란 제작에 참여한 주체의 참여범위와 비율 등에 따라 

상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호스킨스 

(Hoskins, C.) 등은 투자나 촬영 중 어느 한 부문에서라

도 파트너 국과의 협력이 이뤄지는 광의적 공동제작과 

제작 기획 단계에서부터 촬영, 투자까지 모든 부문에서 

상대편과의 협력이 비등하게 이뤄진 협의적 공동제작

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국제 공동제작을 분류한다. 즉 우

리에게 익숙한 '합작'영화라고 한다면 광의적 개념으로

서의 공동제작 분류기준에 속하게 된다.3 그렇지만 양

2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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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의 참여비율과 투자가 비등하여 기획단계에서부

터 파트너 국가 생산주체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면 협의적 개념의 공동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공동제작'을 협의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

다. 즉 한일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

기 위한 양국 상업영화 생산주체들의 내러티브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지에 따라 공동제작을 협의

적 개념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한일 초국적 로맨스 상업영화
협의적 개념으로의 한일 공동제작 작품들에 대한 상

세한 DB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연구자는 일차적

으로 KOBIS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5]의 ‘국가분류

'와, KOBIZ(Global film biz zone)[6]의 ‘공동제작 참여

유형'을 통해서 1998년 이후부터 2016년 3월 기준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만이 참여한 상업영화와 다양성 영화

들을 추려내어야만 했다. 즉 한국과 일본 외에 중국과 

홍콩, 타이완 등 제3국이 참여해서 완성된 작품들은 모

두 배제하였다. 또한 감독이나 제작인력, 또는 배우 등

의 참여, 타국 로케이션의 활용, 타국 영화의 리메이크 

등 합작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은 제외하고 상대편과의 

협력관계가 비교적 비등한 관계에 속하는 작품들을 이

차적으로 추려내었다. 그리고 이들 한일 공동제작 영화

들 중에서 KOBIS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성영화'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선정과정을 통

해서 연구자는 총 40여 편에 달하는 협의적 형태의 한

일 공동제작 상업영화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작품들은 

드라마(<더 테너>(2014))나 코미디(<가족 시네

마>(1998))는 물론 액션(<무명인>(2014)), 미스터리 스

릴러(<KT>(2002)), 시대극(<바람의 파이터>(2004)), 

공포(<착신아리파이널>(2006)),판타지(<비몽>(2008)), 

SF(<싸이보그 그녀>(2009))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며 제작되었고, 최근에는 허진호 감독이 제작한 <덕혜

3 1962년 첫 제정된 영화법에 '합작영화(제2조의 3)' 항목이 적시되기 

이전부터 합작영화들은 제작되어왔다. 1930년대부터 일본과의 합작

이 시작되었고 1950-70년대 사이에는 홍콩과 합작이 주를 이루었으

니 타국과의 합작역사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영화진흥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합작'으로 통칭되던 공동

제작 작품은 '공동제작 영화'라는 명칭으로 적시되어 그 명칭이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옹주>(2016)가 대중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상업영화들 중에는 <바람의 파이터>나 

<역도산>(2004)과 같이 한일 양국의 남녀들의 '로맨스

'를 극의 부수적(secondary) 요소로서 적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싸이보그 그

녀>(2008)와 <사요나라 이츠카>(2010)와 같이 일본인 

남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로맨스를 중심적 

모티프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그렇지만 한일 

남녀의 초국적 로맨스를 단지 극의 부수적인 요소로서

가 아니라 중심적인 요소로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라

고 한다면 <첫눈>과 <고스트>의 2편에 불과하였다. 

<첫눈>은 101분의 러닝타임으로 일본의 가도카와 픽

처스와 한국의 CJ라는 대형배급사와 투자사를 통해 한

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봉했으며, <고스트>의 경우 

116분 기준으로 파라마운트 픽처스 재팬과 쇼치쿠라는 

대형배급사를 통해 일본에서 먼저 개봉되었다.

그림 1. 영화 <첫눈>, <고스트>포스터

2. 내러티브 구조분석
필자는 내러티브 구조 분석방법이라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 두 작품들의 내러티브를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민족주의적 정서에서 파생될 수 있

는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해 두 작품들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극영화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방법은 신화와 같은 

원시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을 토

대로 토도로프나 바르트, 채트먼이나 알트만(Altman, 

1999)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어왔다. 예

컨대 러시아 민속설화를 연구한 프롭(Propp, 1968/1990)[7]

은 설화 속의 등장인물을 7유형으로 분류하고 내러티

브 구성단위를 30여개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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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적인 역할, 즉 플롯을 전개시키고 주제를 부각

시키기 위해 고안된 만큼, 캐릭터 분석을 캐릭터들의 

플롯 전개를 위한 기능분석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그

렇지만 설화와 같은 원시적 이야기 구조와 달리 현대 

소설이나 영화는 플롯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만 캐릭터

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도 개성 있는 인

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 고유의 개성을 묘사하는 것에

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토도로프(Todorov, 

1971/1977)[8]나 바르트(Barthes, 1974/1991)[9]는 내러

티브 작품의 캐릭터 분석에 있어서는 등장인물의 특질

(trait)에 대한 파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트먼(Chatman, 1978/1993) 역시 캐릭터들의 직

업이나 교육적 배경, 경제적 능력 등 쉽게 가시화되는 

영역뿐 아니라 언행과 태도나 표정 등을 통해 내재된 

면모까지 분석하는 것이 내러티브 분석에서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물론 등장인물의 특질을 규명해내는 것

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

지만, 최소한 이러한 특질에 대한 명명이나 이해는 우

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상식에 의존하고 있는 만

큼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0].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필자는 시공

간적 배경, 캐릭터, 플롯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토대로 

<첫눈>과 <고스트>의 내러티브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2.1 시공간적 배경
<첫눈>과 <고스트>는 현대의 한국과 일본을 시대

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눈>의 지배적인 이야기 공

간은 일본의 교토인 반면 후반부는 한국의 덕수궁을 주

된 이야기 공간으로 하고 있다. <고스트>의 경우 전통

과 현대가 공존하는 일본 대도시를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야기 시간(story time)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첫눈>은 남녀 주인공들이 청소년에서 성년에 이르기

까지 수년간의 세월을 그려내고 있는데 반해 <고스트>

는 주인공들이 만난 이후 약 1년 반 정도에 이르는 기

간을 이야기 시간으로 하고 있다. 

2.2 캐릭터
두 작품 모두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을 주연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눈>은 ‘김민’과 ‘나나에’, <고스트>

는 ‘준호’와 ‘나나미’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극을 이끌어

가는 비중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첫눈>에서는 김

민, <고스트>에선 나나미의 역할이 더 높은 편이다. 조

연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고스트>에는 극중 비중이

나 역할이 부각된 두 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영매’와 ‘나나미의 친구’라는 인물들은 출연 비중도 높

을 뿐 아니라 극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반

해서 <첫눈>은 ‘김민의 부친’, ‘나나에의 친구’, ‘나나에

의 모친’, ‘나나에 모친의 애인’ 등 주인공 주변 인물들

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이들은 한두 장면에만 등장할 뿐

더러 ‘나나에 모친의 애인’을 제외하자면 극중 비중은 

상당히 빈약하다.

주요 캐릭터들(주연, 조연)을 중심으로 국적, 연령과 

직업 등의 물리적 카테고리와 특질(trait)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직업 국적 기질

첫눈
(2007)

김민 10대 
후반 유학생 한국 활기차고 당돌함

나나에 10대 
후반

화가 
지망생 일본 주저하고 소심함

나나에 
모친의 
애인

40대 
추정 불명 일본 거칠고 폭력적임

고스트
(2010)

준호 30 
초중반 도예가 한국 다정하고 

지고지순함
나나미 30 

초중반 사업가 일본 활발하고 적극적

영매 5o대 
추정 영매 일본 담대하고 유쾌함 

타인을 도움
나나미 
친구
(여)

30 
초중반 비서 일본 교활하고 성적인 

어필 과시

표 1. 한일 초국적 로맨스 2편의 캐릭터 도식

1) 연령과 직업

<첫눈>의 주인공들은 10대의 한국과 일본의 남녀로, 

이들의 경제적환경은 다르다. 남자 주인공 김민은 도예

가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학생으

로, 말쑥한 옷차림새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비교적 풍

족한 중산층이다. 편모슬하의 일본인 여학생 나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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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서 화구를 구입해야 하는 등 유복한 형

편은 아니다. <고스트>의 경우 남녀 주인공들은 상당

한 경제력을 보유한 30대로 등장한다. 도예를 공부하러 

유학온 한국 남성(준호)은 일본인 도예스승이 빌려준 

안락한 작업실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

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나나미는 성공한 사업가로 재력

과 명예를 갖춘 인물이다.

조연급으로 <고스트>에는 나나미의 비서와 영매가 

등장한다. 30대의 비서와 50대의 영매는 차림새 등에 

비춰보면 주인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복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첫눈>은 40대 건달로 추정되

는 나나에 모친의 애인이 등장한다.

2) 국적과 언어

등장인물들은 남자주인공인 민과 준호, 민의 아버지 

등을 제외하고 조연은 물론 민의 학우들, 나나미의 살

해사건을 탐문하기 위해 등장하는 경찰에 이르기까지 

보조출연진들(extra) 모두 일본인들이다. 그 뿐 아니라 

두 작품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일본어이다. <첫눈>

의 한국 유학생 민은 아주 간단한 수준의 일본어밖에 

구사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고스트>의 준호는 비록 

일본 여성의 빠른 대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도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

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어는 한일 남녀 주인

공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극히 부분적으로만 사

용된다. 일본인 여주인공들은 모두 한국문화나 한국어

에 관해 지식이 없는 캐릭터들로, 그들은 남성이 구사

하는 간단한 한국어를 따라 해보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일 남녀주인공들

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간단한 영어 단어나 몸짓을 사용하기도 한다. 

3) 기질

두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극의 도입부에서부

터 자신들의 기질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

라, 플롯이 진행되면서도 성품이나 태도에 있어 가시적

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기질은 

몇 마디로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형화되

어 있다. 

<첫눈>의 주인공인 김민은 운동을 좋아하는 활달하

고 도전적인 성품이다. 도예가인 아버지의 사정에 따라 

일본에 넘어오게 되면서 극 초반에는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나에는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확신하

지 못해 주저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소심한 성격

이다. <고스트>의 준호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다정다감

하고 온화한 성품이다. 나나미는 자신만만하며 적극적

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인물이다.

조연들을 살펴보자면 <고스트>에서 나나미의 재산

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나나미의 비서는 교활하

다. 반면에 영혼이 된 나나미가 위험에 처한 준호를 지

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매는 담대한 성격이다. <첫

눈>에 등장하는 나나에 모친의 애인은 거칠고 폭력적

인 인물이다.

2.3 플롯
대부분의 상업영화는 ‘핵사건(kernal moment)’을 중

심으로 플롯을 전개시킨다. 핵사건이란 ‘내러티브를 전

진시키는 주요 사건’을 일컫는 표현으로, 주인공을 둘러

싸고 진행되는 사건이다4. 핵사건은 5막 구성이라는 형

태로 전개된다. 주요 인물이 등장하여 그/그녀를 둘러

싼 사건이 발단되고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며 사건이 

전개되면서 위기를 맞고 극적 갈등이 절정에 달한 후 

사건이 해결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영화들의 

플롯구조는 이러한 보편적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표 2. 한일 초국적 로맨스 2편의 플롯 전개5

작품명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첫눈 우연한 만남의 연
속, 감정의 유발

감정의 단계적 상
승, 여성의 갑작스
러운 증발

남녀의 재회, 
개방형 재회 암시

고스트 우연한 만남, 사소
한 오해와 반전

여성의 사망, 위협
의 지속(위협당하는 
남성)

반동인물의 몰락, 
남성의 상태회복과 
여성의 승천

4 플롯은 핵사건과 위성사건에 의해 전개된다. 위성사건이란 주로 조연

급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핵사건을 지속시

키거나 지체시키거나 연장시킴으로써 시퀀스의 뼈대를 확대하거나 

공백을 메우는 사건’을 지칭한다.

5 플롯의 구조 분류는 프라이탁[11]의 드라마 구조 피라미드

(exposition, rising action, climax, falling action, denouement)를 기

반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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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의 핵사건은, <첫눈>의 경우 ‘남녀 주인공들

의 우연한 만남’, ‘여주인공의 갑작스런 증발’과 ‘재회’로 

설명될 수 있다. <고스트> 역시 ‘남녀주인공들의 우연

한 만남’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여주인공의 죽음’과 ‘비

서의 음모’가 연이어 발생한다.

두 영화 모두 이러한 사건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

시키고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발단에서 전개

에 이르기까지 주요 핵사건인 ‘남녀 주인공들의 우연한 

만남’은 특이할 만한 극적 갈등 없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첫눈>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일

본에 도착한 후 고풍스러운 교토의 풍경을 구경하던 민

은 우연히 신사에서 하얀 무복을 입고 지나가는 나나에

를 마주치게 되면서,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나나

에는 민에게 일본어와 교토문화를 가르쳐주고, 민은 화

구를 담는 가방을 사주거나 도자기인형을 주며 소심하

고 어두운 표정의 그녀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등, 서로

의 사소한 결핍을 보완해주며 사랑을 키운다. 전통적 

모습을 간직한 교토의 시가지를 거닐며, 키모노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한 축제현장을 구경 가고, 가벼운 입맞춤

과 포옹을 나누는 등 두 사람은 극의 중반부에 이르러 

일본인 여주인공의 주변적 인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

하기 이전까지 순탄하게만 전개된다.

<고스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첫눈>에서 ‘남녀의 

만남’이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고스트>는 한

결 빠르게 주인공들의 만남을 진행시킨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나미를 준호가 분수대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

를 자신의 공방에 데려와 침대에 눕히면서 그들의 만남

은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의 주인공들은 국

적이나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다. 친구나 가족 등의 주변적 인물들이 등

장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고스트>는 두 사람이 열정적

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만을 보여준다. 즉 둘이 사랑

에 빠져 달콤한 신혼을 즐기는 상황에 이르는 이야기 

시간 동안, 나나미의 친구나 준호의 주변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언약식마저도 가족이나 친구들 

없이 둘만의 의식으로 치러낸다.

두 영화에서 순조롭게만 진행되던 ‘남녀의 만남’은 일

본인 여주인공의 주변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첫

눈>의 경우 위기 상황은 나나에 모친의 애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거칠고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 모친의 애인으

로 인해서 힘들었던 나나에가 어느 날 밤 아무런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가출하고, 민은 나나에를 찾아 그녀의 

주변을 맴돌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면서 둘의 사랑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나나에의 증발’이라는 이 사건

은 이후 민의 예정된 귀국으로 인해 자연스레 귀결되고 

성인이 된 두 남녀의 ‘우연한 재회’를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화가가 된 나나에는 미술 전시회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과 마주치게 되는데, 영화는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열린 결말

(open ending)방식으로 막을 내린다.

<고스트> 역시 여주인공의 일본인 친구가 여주인공

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영화 

초반부를 통해 빠르고 순조롭게 전개된 1년 남짓의 주

인공들의 로맨스는 예기치 않게 위기를 맞는다. 재산을 

탐낸 친구의 흉계로 인해서 나나미가 교통사고로 사망

하면서 이들의 사랑은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멜로

드라마틱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영혼이 된 나

나미는 영매(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나미의 재산

을 갈취하고 준호를 유혹하려 하는 친구에 대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준호는 불량배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

게 되는데, 나나미가 이를 막아서면서 갈등상황은 종료

되는 것이다. 나나미의 승천을 아련한 심정으로 지켜보

던 준호가 마침내 병상에서 일어나면서 영화는 끝을 맺

는다.

3. 문화적 할인 최소화 전략
<첫눈>과 <고스트>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일

본을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몇 년간의 이야기 시간

(story time)을 통해 일본에 유학 온 한국 남성과 현지

의 일본 여성이 만나고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

고 있다. 내러티브 구조 분석을 통해 두 영화들이 캐릭

터 구성이나 플롯 전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패턴을 고

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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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생될 수 있을 문화적 할인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해야한다.

첫째, 두 작품들은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을 주

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곧 한일 관계에서 파생

되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란과 식민지배 등의 한일 관계에 비

춰보건대, 한국인들은 일본 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이 강한 반면 일본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

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나

눠지는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조선시대의 기록

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고정관념의 재생

산6’이다. 따라서 한국 연출진의 입장에서는 일본인 ‘여

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한국 관객들의 거부

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아

울러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을 동화>에서 <겨울 

연가>에 이르는 연가시리즈를 통해 한국 남성 스타들

을 중심으로 ‘한류 팬덤’이 형성되어왔던 만큼, 한국 남

자배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이 상업적으로도 훨

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둘째, 두 작품들은 잠재적 갈등요인, 즉 한국과 일본

이라는 지리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캐릭터들 구성단계

에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상황을 전혀 연출하지 않는다. 이는 곧 문화적 할

인율을 감안한 극단적인 대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

화나 방송 드라마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극적 갈등을 적절하게 전개시키는 것이다7. 발

단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 사이에 크고 작

은 갈등상황들이 적절히 조성되면서 코믹하거나 멜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마침내는 해결되어가

는 과정을 통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얻

게 되는 것이다. 갈등상황을 손쉽게 조성하기 위한 방

6 미즈노 슌페이[12]는 조선 시대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의 기행문

에서 일본인에 대한 묘사가 대체로 부정적인 반면에 일본 여자에 대

한 묘사는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이렇듯

이 일본 여자는 ‘일본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인상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오늘날에도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다. 

7 “대립의 원칙- 주인공과 주인공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흥미진진하고 

감정적으로 흡인력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로지 적대 세력의 역할이

다[13].”

편의 일환으로 연령대나 직업 또는 기질 등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대립적 관계(oppositional relations)[14]’에 

놓일 수 있는 캐릭터들을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배경 또는 성적 취

향 등이 유사하기보다는 차이가 있을 때, 오해하거나 

때론 반목하고 마침내 화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그려내

면서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몰입할 수 있는 플

롯을 쉽사리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첫눈>과 <고스트>는 캐릭터들의 문화적 배경과 

같은 가시적 차이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소소한 갈등상황을 전개시키고 있지 

않다. <첫눈>의 경우 주인공들의 문화적 차이는 주로 

행동이나 태도 또는 관습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어적 

차이를 통해서 표현된다. 즉, 호감이 생기면서 간단한 

단어나 회화를 상대방 언어로 알려주는 등, 문화의 차

이는 언어적 차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그런데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교감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장치가 아

니라 오히려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극적 장치로 활용된

다. <고스트>도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연령대로 풍족

한 환경에 처해있는 주인공들은 국적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혹적인 상황으로, 

심지어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극적 장치로 기능한다. 영

화 초반부 주인공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나

누는데, 준호는 일본의 대중적 캐릭터(무민)를 모른다. 

나나미도 “알고 있어요”라는 간단한 한국어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 이렇듯이 ‘무민’과 “알고 있어요”가 상징

하는 주인공들의 문화적 차이는 준호가 유령이 된 나나

미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복선으로 사용된다. 즉 극이 

종료될 무렵, 나나미 친구의 간계에 의해 칼에 찔린 준

호는 사경을 헤매는데, 이때 영혼이 된 나나미와 조우

한다. 준호에게 배웠던 유일한 한국어인 “알고 있어요”

를 들으며 그녀는 영계로 떠나가고, 병상에서 깨어난 

준호는 탁자 위에 놓인 깨진 도기 조각에 새겨진 ‘무민’ 

캐릭터를 보고 그녀를 떠올린다. 

국적이나 문화적 차이는 주인공들의 관계에서뿐 아

니라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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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갈등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첫눈>의 경우 일

본학교에 전학 온 한국인 남자주인공에게 주변의 일본

인 친구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이나 치기어린 다툼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고스트>의 경우에는 

둘의 사랑에 장애가 될 만한 주변적 캐릭터들을 구조적

으로 배제(structural absence)하고 있다. 즉 언약식 장

면에서도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고 신혼을 즐기는 상황

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극

의 전개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을 만한 가족이나 친

구 등의 주변적인 인물들의 등장자체를 철저하게 배제

함으로써 초국적 캐릭터들의 국적 차이에서 연상될 수 

있을 긴장감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 전반을 통해 국적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일한 경우라면, 극의 중반부 나나미의 급사를 조사하

기 위해 형사가 준호를 취조하는 장면에 불과하다. 나

나미의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준호를 방문한 경찰이 그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부유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점 등을 지목하며 보험금을 노리고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그를 의심한다. 그렇지만 준호의 

집에 침입자가 나타나 그를 위협하는 장면으로 전환되

면서 경찰을 매개로 전개되던 국적에 따른 편견으로 인

한 갈등 국면은 더 이상 진척되지는 않는다.

셋째, 초국적 로맨스를 방해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

는 방식 역시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생산

주체들의 극단적 대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영화 초

중반을 통해 잘생긴 외모와 매력적인 성품을 가진 한일 

초국적 커플은 잠시라도 소원해진다거나 다투거나 하

지 않은 채, 순수하고도 헌신적으로 사랑을 나눈다. 

<첫눈>의 활달하고 도전적인 한국인 민은 소심한 성격

의 나나에에게 웃음과 자신감을 안겨다주고 나나에는 

민에게 일본어와 교토문화를 가르쳐주며 초국적 커플

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보완적 사랑을 나눈다. <고

스트>의 준호는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나나미를 외

면하지 않고 구해주고 나나미는 혼령이 되어서도 준호

를 지켜주는 등 이들 커플 역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렇듯 매혹적으로 표현되던 한일 남녀의 사랑은 

일본인 여주인공을 둘러싼 주변의 일본인들, 즉 폭력적

인 성향의 계부나 탐욕적인 친구가 일본인 여주인공을 

위협하면서 급격하게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멜로

드라마틱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인 여주인공을 둘러싼 주변적 갈등 요

인에 의해 초국적 커플이 헤어지게 된다는 식의 내러티

브는 결국 양국 관계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부담감을 회

피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한일 커플

간의 오해나 다툼에 의해서 로맨스가 결렬된다는 식의 

상황이나, 일본인 여주인공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주변

적 인물이 한국인 남자 주인공을 위협한다거나 하는 식

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캐릭터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

니라 국가 간 관계로 해석되면서 양국 관객들의 심기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

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본인 여주인공이 주

변적 인물들로 인해서 가출을 한다거나 살해를 당한다

거나 하는 식의 도식적인 플롯을 통해서 초국적 커플의 

로맨스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III. 결 론 

국제 공동제작의 경우 국적이나 문화적 취향이 다양

해진 소비창구를 겨냥하는 만큼 시나리오 개발단계에

서부터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

하게 된다. 물론 문제는 과연 어떠한 내러티브 전략이 

효율적인가라는 점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 초

국적 로맨스 영화생산주체들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촉

발시킬 문화적 할인을 낮추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았

다. 문화 할인율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

고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일본에 유학 온 

한국 남성과 현지의 일본 여성이 만나고 이별하기까지

의 과정을 그려내는 작품들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

리적,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소소한 갈

등상황조차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는 단

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 전개상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을만한 상황들을 애써 외면함으로

써 두 작품들 내러티브의 개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

고야 만 것이다.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디어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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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산업 관계자들은 문화 생산국의 지역적 특색이

나 경험을 가급적 배제한 ‘문화적 투명성’이 높은 콘텐

츠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15]. ‘문화적 투명성’이 높은 

콘텐츠란 콘텐츠 생산국의 지역적, 국가적 경험을 최소

화시킨 콘텐츠를 의미한다8. 즉 특정 지역에서 유의미

한 주제나 경험을 지양하는 콘텐츠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지 ‘문화적 투

명성’을 고양시키는 것만이 문화적 할인에 대처하기 위

한 최선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영화 관람을 통한 동일시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투명성과 리얼리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화 간의 조우에 대한 

환대와 두려움, 열등감과 우월감 등의 양가적 심리상태

가 한국과 일본을 쉴 새 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일 관객들은 <첫눈>이나 <고스트>와 같이 양국의 정

치적 현실을 최대한 외면하고 있는, 그저 투명하기만 

한 내러티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순수하고 아름답게만 사랑을 나누는 초국적 커플에 

대해 관객들은 동일시(identification)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 택시를 몰고 한국을 일주하는 일본인 주인

공과 한국인들의 좌충우돌이 그려진 <도쿄 택시>(2009)와 

같은 작품이 보여주듯 한일관계의 긴장감과 문화적 차

이로 인한 소소한 충돌이나 갈등이 표출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양국의 정치적 상황을 풍자하고 화해의 방

안을 모색하는 절충적 내러티브가, 투명성이 높은 내러

티브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러티브 전략으로 투명성의 극대화를 선택했던 한

일 공동제작 로맨스 영화들은 결국 관객동원에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범작9’으로 간주되며 한일 공동제작역

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초국적 로맨스는 중

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정우성, 현빈, 지진희 등의 ‘한

류스타 비히클(vehicle)10’로 여실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8 올슨(Olson)[16]은 할리우드 영화를 거론하며 ‘문화적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피력하고 있다. 연구자는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 문화상

품의 전 세계적인 소비현상을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과 같은 정치경

제적 압력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의 ‘문

화 투명성’에서 찾고 있다. 

9 <첫눈>: 19,734명, <고스트>: 6,726명(국내관객수, KOBIS 영화관입

장권통합전산망 전국단위 공식통계 참고)

있다. <첫눈>과 <고스트>가 제작된 즈음 <호우시

절>(2009), <만추>(2011)와 같은 작품들이 선을 보였

다. 또한 최근 <엽기적인 그녀 2>와 <연애의 발동: 상

해여자, 부산남자>가 제작되었다. 과연 이들 한중 초국

적 로맨스 공동제작영화들은 어떠한 내러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한일 

초국적 로맨스 내러티브에 비교해서 어떠한 유사점이

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본 연구를 통해 중국뿐

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으로 확산되는 초국적 로맨

스 영화 내러티브에 대한 비교연구가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논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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